
서수형토기(瑞獸形土器)는 경주 황남동(皇南洞) 

미추왕릉(味鄒王陵) 앞에 있는 무덤들 중 C지구  

제3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신구형토기(神龜形 

土器) 또는 용형토기(龍形土器)라고도 하는데, 보고 

느끼는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다. 

서수형은 상서로운 짐승 모양이라는 뜻이고, 신구

형은 신령스럽고 영험스러운 거북 모양, 그리고  

용형은 용 모양을 띠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자세히 보면 나팔형의 받침대[굽다리]에 사각형의 

구멍[透孔]이 뚫려 있고, 그 위에 거북 모양의 몸과 

용 모양의 머리와 꼬리가 복합된 상상의 동물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머리를 보면 눈을 크게 뜨고  

아래·위의 입술이 밖으로 말려 있으며, 혀를 길게 

내민 모습에서는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몸체는  

속이 비어 있으며, 등에는 잔 모양의 주입구(注入口)가 

있고, 가슴부분에는 위로 치솟은 긴 대롱형의 출수

구(出水口)가 뻗어 있다. 그리고 몸체 가장자리  

쪽에는 달개[瓔珞]가 달려 있어 화려함을 더하고, 

머리에서 꼬리까지는 날카롭고 뾰족한 돌기(突起)가 마치 동물의 갈기나 물고기의 지느러미처럼 솟아 있다. 

이러한 토기는 매우 희귀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앞서 살펴본 기마인물형토기와 동일한 형태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전체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빈 몸체에 등에는 잔 모양의 주입구가 있으며 가슴부분에 위로 치 솟은 긴 대롱형

의 출수구가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주입구, 몸체, 출수구가 모두 뚫려 있으므로 어떤 액체를 담기 위한 용기로 볼 수 있는데, 

글쓴이는 음료용 용기보다는 의기(儀器)로서 등잔(불)의 상징성과 역할 쪽에 보다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일관되게 

사진 ➊  서수형토기[瑞獸形土器]// 삼국시대-신라 5~6세기// 높이 15.1㎝, 길이 17.5㎝, 밑지름 5.5㎝// 경주 미추왕릉 앞에 있는 무덤들 중 C지구 
제3호 무덤에서 출토// 보물 제636호// 국립경주물관 소장

사진 ➋  주자형토기[注子形土器]// 삼국시대// 높이 9.8cm, 입지름 5.5cm, 밑지름 7cm, 주구(注口) 길이 6.7cm// 출토지 모름//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사진 ➌  주자형토기[注子形土器]// 삼국시대// 높이 10.3cm, 입지름 6.5cm, 몸통지름 10.9cm, 바닥지름 7.8cm// 출토지 모름// 국민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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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듯이 상형토기, 즉 이형토기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다. 토기의 그릇 표면은 진한 흑회색을 띠고 있으며, 굽다리의 

형태로 보아 신라 5~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수형토기, 기마인물형토기와 견주어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서 사진➋와 사진➌의 주자형토기를 들 수 있다. 사진➋는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심엽형(心葉型) 장식이 달린 주자형토기(注子形土器)이며, 사진➌은 달개[瓔珞] 장식이 없는 주자형

토기이다. 이들 자료는 각 박물관에서 영락부주구토기(瓔珞附注口土器)와 수주형고배(水注形高杯)로 소개하고 있다. 형태를  

보면 앞의 토기들처럼 이 또한 주입구, 몸체, 출수구가 연결되어 있어 모두 동일한 구조의 용기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술이나 

물 등의 음료를 담아 따르는 용기로 썼거나 또는 글쓴이의 주장처럼 등잔(불)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언뜻 주자의 모습

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주자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으나,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 주자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우선 주자로서 크기가 너무 작고 뚜껑이 없으며, 손잡이 부분을 따로 만들지 않고 그릇 가장자리에 여러 개의 달개를  

달아 주자로서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자의 부리라고 할 수 있는 귀때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 실제 

주자와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러한 사항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전자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용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형태로 보아 자주 들거나 이동하지 않고 어떤 한 곳에 두고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등잔이다. 의기(儀器)로서 등잔은 빛으로 상징되고 빛은 죽은 이의 영혼을 저승에 인도하는 

매개의 역할을 한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러한 토기들을 등잔으로 써도 별 무리가 없으며, 실제 이와 비슷한 형태의 등잔을 사용한 

예는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드물지만,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전기도입 이전까지 이러한 형태의 주자형 등잔을  

실생활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하였다. 사진➍와 사진➎가 그러한데, 앞의 주자형토기와 다른 것은 장식을 달지 않고 등잔 아가리 

양쪽에 끈을 매어 벽이나 기둥 같은 곳에 매달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자에서 부리 쪽으로 심지를 내어 사용했기 

때문에 등잔 속의 연료가 심지에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원통관 아래쪽을 살짝 횡으로 절개하여 사용한 형태가 두드러진다.  

이러한 양식들은 모두 등잔을 사용하면서 후대에 보다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특성을 살려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는 

큰 변화 없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사진 ➍, ➎  백자주자형기름등잔[白磁注子形油燈]// 19세기-청나라// 높이 8cm, 몸통지름 10cm// 출토지 모름// 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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